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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mily enviro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dolescent development.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are brought up

in a distinctive family environment, where they get to experience two different cultures within their families. Thus, it is im-

portant to examine how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environ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interactions between

family members influence adolescents.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utheast

Asian mothers’ and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and moth-

er-adolesc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Specifically, the following two questions were addressed in this study: 1) Does bilingual

socialization of each parent affect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2) Does children’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affect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survey data from the

‘2012 Nationwide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analysed, using SEM. The sample consisted of 318 multicultural adoles-

cents (aged 9-17) living with Korean fathers and immigrant mothers from Southeast Asia.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immigrant mo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The path from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to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immigrant mo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Second,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Results suggest that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bilingual socializ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each parent’s bilingual socialization helps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form a positive identity as a me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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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적인 환경을 긍정적

자원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정부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이중언어·문화 역량 증진을 국정 과제로 채

택하고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

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언어 역량 증진 지원 사업은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강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행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중국어·일본어·영어 등 이중언어로

선호되는 주류언어의 언어구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H. Chung, Y. Kim, & A.

Lee, 2013).

한편 국외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사용에

대해 단순히 언어구사능력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자부심

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민족 정체성 형성을 돕는 등 ‘문화

사회화’로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은 다문화가족 부모가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민족정체성을 높여(R.

M. Fernandez & F. Nielsen, 1986; S. K. Kim & R. K.

Chaos, 2009)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 등을 유연

하게 극복해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A.

J. Umana-Taylor, M. O’Donnell, G. P. Knight, M. W.

Roosa, C. Berkel, & R. Nair, 2013).

다문화가족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

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부·모 모두가 협력적으로 이루

어야 하는(J. Hong, 2012; S. Kasuga-Jenks, 2012) ‘사회

화’의 일부이다. 또한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 등 이중언어

로 선호되는 언어가 아닌 한국사회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Y. Kim, H. Chung, E. Lee, & S.

Chae, 2010)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모국어는 언어구사능력

을 위한 교육의 의미보다 문화전수과정으로서 가지는 의

미가 더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출신 다문

화가족의 부모가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격려

하고 교육하는 것을 ‘이중언어사회화’라고 명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중언어사회화’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사회적인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인 배

경, 즉 자신의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출

신이며 자신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을 가질 수 있게 한다(J. Rodriguez, A. Taylor, E. P.

Smith, & D. J. Johnson, 2009; A. J. Supple, S. R.

Ghazarian, J. M. Frabutt, S. W. Plunkett, & T. Sands,

2006; A. J. Umana-Taylor & M. A. Fine, 2004). 또한

외국출신 부모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다

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E. An, 2007; A. J. Umana-

Taylor et al., 2013; S. Un, 2010)이나 자아정체성(S.

Kim, & K. Yang, 2012; Rollins & Hunter, 2013)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다문화가

족 자녀에게 특별히 중요하고(P. R. Amato & F. Fowler,

2002; J. Wilt, 2011), 여러 위기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

용하는(R. Crosnoe, 2005; S. Schlabach, 2013) ‘외국출신

부모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K. A. Rockquemore,

T. Laszloffy, & J. Noveske, 2006).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

아시아 출신 어머니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부모의 이중

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및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는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는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1-2]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

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때,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는 이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족 청소년

1)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청소년

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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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2001 2005 2010 2011 2012 2013

Southeast Asia 820(8.47%) 7,225(23.52%) 13,172(50.13%) 11,023(49.51%) 9,650(46.76%) 8,488(46.36%)

Northeast Asia 7,796(80.50%) 22,026(71.70%) 11,142(42.41%) 8,939(40.15%) 8,562(41.49%) 7,542(41.20%)

Other 1,068(11.03%) 1,468(4.78%) 1,960(7.46%) 2,303(10.34%) 2,425(11.75%) 2,277(12.44%)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immigrant women

9,684(100.0%) 30,719(100.0%) 26,274(100.0%) 22,265(100.0%) 20,637(100.0%) 18,307(100.0%)

Table 1.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Immigrant Women by Nationality

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다문화 배경을 가

진 아동·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

면 전체 다문화가족은 266,547가구로 추정된다(K. Jeon et

al., 2013). 이 중 결혼이민자 가족(결혼이민자, 혼인귀화

자 가구)은 220,625가구로 전체 다문화가족의 82.8%를 차

지하고 있다. 이 밖에 일반 귀화자 등 가족(일반 귀화자

가구,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와 이혼·사별한 출생한국인

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구)은 45,922가구로 전체 다문화

가족의 17.2%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의 성별은 여성이 80.7%, 남성이 19.3%

로 분포되어 있어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이 전체 다문화가

족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과 그

자녀로 한정하고자 한다.

2013년 국제결혼가족 자녀는 191,328명으로 이는 2007

년 44,258명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수치이다(Statistics

Korea, 2014b). 2013년을 기준으로 이들의 연령분포를 보

면 만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이 116,696명(약 61%), 만 7

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은 45,156명(약 23.6%)으

로 초등학생이하 연령 집단이 전체의 약 84.6%를 차지하

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향후 10년 이

내에 청소년기로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여러 발달적 변화에 대처해 나가면서 정체성 형성이라는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S. Kim, & K. Yang,

2012)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청소년기가 되어가면

서 문제행동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K. Kwak, 2008)을 보

았을 때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주제이

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

본 G. Kim, K. Kwak and S. Pae(2009)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족 연구들은 대부분 미취학 자녀와 아동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2)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적 변화양상과 다문화가족 청

소년의 발달

1980년대부터 시작된 통일교의 범세계적인 국제결혼

사업과 1992년 이루어진 한·중 수교로(B. Yu & K. Ok,

2013)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과 조선족, 한족 등을 중

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우리나라 결혼이

민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Table 1>(Statistics Korea,

2014a)을 보면 2001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이룬

국제결혼 총 건수 중 동북아시아 출신이 전체의 약

80.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정

부와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과 국제결혼 알

선업체들의 활발한 영업활동(I. Nahm & H. Jang, 2009)

으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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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Table 1>에 제시

된 것과 같이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은 2000년 이

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동북아시아 출신 결

혼이민여성의 비율을 넘어섰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이 계속해

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동

북아시아 외에 미국이나 유럽 등 기타 국가 출신의 비율

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결혼이민여성의 역사와 출신국적의 변화양상을 보

았을 때 현재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에는 결혼이주의 역사

가 비교적 오래된 중국이나 일본출신 어머니를 둔 청소년

이 대부분이며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를 둔 자녀는 대다

수가 미취학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머지않아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

된다.

결혼이민여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출신국을 크게 중국

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와, 베트남과 필리핀

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시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신국에 따라 외국출신 어머니의 결

혼만족도,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다른 출신국 어머니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현저

하게 낮고 결혼만족도 또한 가장 낮았으며(D. Kim,

2012), 다른 연구에서도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일본이나

중국출신 어머니 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S. Cha

& D. Kim, 2008). 또한 동남아시아 출신의 어머니는 중

국출신 어머니들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J. Lee,

S. Jin, H. Ju & Y. Cho, 2013).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자녀의 적응을 보면, 먼저 동

북아시아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와는 다르게 동남

아시아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는 외모의 차이점으

로 인해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S.

Oh, 2005). 이러한 외모의 차이점으로 인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를 둔 아동은 어머니가 일본인인 아

동에 비해 부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Y. Lee, 2007).

K. Jun and M. Song(2011)은 경기도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3,298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일본출신

어머니의 자녀와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자녀 간에 두드러

진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 출신 어머니의 자녀는 다른 국

적 출신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학교생활, 가족생활, 부모

와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외국출신

부모에 대한 자긍심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반면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들의 자녀는 가족생활

에서의 화목 정도,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정도가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구 및 경북의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자녀 17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Y. Shin & C.

Youn, 2010)에 의하면 필리핀 출신 어머니를 둔 아동은

중국, 일본출신 어머니를 둔 아동에 비해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처럼 외국출신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어머니의 개인적 적응 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 또한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점은 어머니의

출신국이 동남아시아인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

1)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가족 내 이중언어적 환경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환경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S. Un, 2010). 다문화가

족 청소년은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청소년과는 다르게 가

족 내에서 ‘이중문화’라는 독특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성장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의 내적 환경이 다문화가족 청소

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

은 중요하다.

문화와 관련한 사회적 규범과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은

주로 언어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S. Y. Kim &

R. K. Chao, 2009)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가족 내 이중문

화적 환경 중 ‘언어적인 특수성’을 가장 많이 경험할 것이

다. 가족 내 언어적인 특수성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

는 주로 ‘외국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주요하게 다

루고 있다. 외국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 자녀

의 언어발달을 늦추고 이는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에서

의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시각(Y. Cho, 2006)과 함

께, 외국출신 어머니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자녀의 발

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국출신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정책을 장려하는 방향의 연구결

과들이 제시된다. 외국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아동

의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M. Park,

2010), 자녀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H.

Woo, H. Juong, N. Choi, S. Yi & G. Lee, 2009; H.

Choi & B. Hwang, 2009)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출신 어

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적극적인 양육참여에 영

향을 미치고 이는 자존감, 또래관계, 학교적응 등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H. Park, C.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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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Rho & S. Lee, 2012)를 볼 수 있다.

외국출신 어머니의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같은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공

유하는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가족 내에서 한국어 뿐

아니라 어머니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교육은 다문

화가족 자녀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

정체성을 갖게 하고 이중문화적 역량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H. Chung, Y. Kim, & A. Lee,

2013).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 내 이

중언어적인 환경과 그로 인한 가족 구성원 간 관계적 역

동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2) 문화사회화로서의 이중언어사회화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다인종 사회

로의 전환을 겪은 미국에서 활발히 연구되었다. 연구들은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에 대해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을 ‘문화사회화(Cultural Socialization)’라는 개념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문화사회화’란 부모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혹은 은연중

에 그들의 인종이나 민족의 유산과 역사에 대해 가르치고,

문화적인 관습이나 전통을 따르게 하고, 문화적·민족적·인종

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얘기해주거나, 전통 음식을 먹는

것, 자녀에게 가족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문화

사회화에 속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민족 혹은 인종에

관한 정보 및 부모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민족-

인종 사회화(Ethnic-racial Socialization)’의 하위유형 중 하

나이며, 연구자들은 이 유형이 자녀의 민족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겼다(D.

Hughes, J. Rodriguez, E. P. Smith, D. J. Johnson, H. C.

Stevenson, & P. Spicer, 2006)1). 국내의 연구 중 유일하게

다문화가족의 외국출신 어머니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 다문화가족의 민족-인종 사회화의 유형을 탐색한

M. Kim(2012)에 의하면 한국 다문화가족의 외국출신 어머니

들이 가장 자주 보인 민족-인종 사회화는 문화사회화 유형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사회화의 핵심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중언어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언어를 습득하는 것

은 단지 언어사용능력이 향상된다는 것 이외에 그 언어에

담긴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적응해나가는 과정(C. Nho

& J. Hong, 2006)이며, 이중언어를 경험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있어 두 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언어를 통해 표

현되기(K. Kwak, 2008) 때문이다. ‘이중언어사회화’에 관

한 국외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이주국의 언어를 교육하는 것과 동시에 가족 내에서 출신

국의 언어를 교육하는 것이 이민자 가족의 자녀에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왔다. 미국의 국가수준 종단연

구 자료를 사용해 히스패닉과 유럽계 미국인 고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연구한 R. M. Fernandez & F. Nielsen

(1986)에 따르면, 영어뿐 아니라 부모의 출신국 언어에 모

두 능통한 것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한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 가족과 중국 이민자 가족의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S. Y. Kim & R. K. Chaos(2009)의

연구에서는 출신국의 언어가 유창한 청소년은 민족정체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업에 더 충실한 경향을 보

였다. 이민자 가족 아동의 발달과 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한 M. Zhou(1997)는 단순

히 이주국의 언어를 잘 하는 것 보다 이주국의 언어와 부

모의 출신국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동의 적

응에 더 효과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 연

구들은 이민자 가족 내 이중언어사용의 중요성을 입증하

고 있으나 주로 어머니 한 명만 타민족 출신인 한국의 다

문화가족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선행연구 적용에 신

중함을 요한다.

국내의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

족 내 이중언어 사용이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 자녀

를 대상으로 한 E. An(2007)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출신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출신국가 언어에 대해 교육을 받은

다문화가족 자녀는 교육을 받지 않은 자녀에 비해 학교적

응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이민여성과 그들의 초등

학교 5, 6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H. Park et al. (2012)

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1) ‘민족-인종 사회화(Ethnic-racial Socialization)’는 자녀가 자신이 속한 민족을 포함하여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태도를 학

습하는 과정에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D. Hughes et al., 2006). 이는 미국 사회 내 이민자 가족이나

혼혈 가족이 외부사회와의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종적 차별을 유연하게 극복해내는 전략으로 개념화 되어 왔다(A. J.

Umana-Taylor et al., 2013). D. Hughes et al. (2006)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약 20년간 축적된 ‘민족-인종

사회화(Ethnic-racial Socialization)’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고 개념화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민족-인종 사회화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화사회화(Cultural Socialization)’ 외에 ‘차별에 대한 대비(Preparation for

Bias)’, ‘불신촉진(Promotion of Mistrust)’, ‘평등주의와 인종에 대한 침묵(Egalitarianism and Silence about Rac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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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이중문화 노출정도는

양육참여를 매개로 아동의 자존감, 또래관계, 학교적응 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국출신 어머니와 다문

화가족 유아의 언어양상을 살펴본 E. Lee and S. Oh

(2012)의 연구에서는 외국출신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균형 있게 사용하고 한국인 아버지가 지속적으

로 언어교육에 참여한 경우, 자녀가 이중언어를 자연스럽

게 구사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J.

Hong(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 내 모국어 사용에 대한 양상을 밝히고 있다. 이 연

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교육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가 있고 실제로 교

육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이 때 한국어 중심의 언어

환경과 가족의 인식 부족은 이중언어 환경 조성의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며, 가족의 지지와 관심, 특히 한국인 남편

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는 중요한 촉진요

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내 아시아인과 백인 혼혈 가족의 민족-인종

사회화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한 S. Kasuga-Jenks(2012)에

따르면 주류문화 출신인 백인 부모는 문화적으로 소수인

아시아인 부모의 사회화를 격려해줌으로써 가족 내 이중

문화사회화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적 지위에 따

른 사회화과정의 역할을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에 적용시켜

보면, 외국출신 어머니가 자녀에게 모국어에 대해 가르치

는 등의 이중언어사회화 과정에서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격려와 지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내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때 국내 선행연구에서 이중언어교육이라고 명명한 것과

다르게 ‘이중언어사회화’라는 개념을 차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한다. 첫째,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외국출

신 어머니 한 사람의 교육만이 아닌 부, 모 모두가 협력

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사회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

다. 둘째, 중국어나 일본어 등 이중언어로 선호되는 주류

언어에 대한 교육이 아닌, 한국사회에서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Y. Jim et al., 2010) 동남아출신 어머니

의 모국어에 대한 교육과 격려는 단순히 언어적 구사능력

을 위한 교육의 의미보다는 문화를 전수하는 과정의 일부

로 가지는 의미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전수과정

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이중언어로 선호되는 ‘영어’가

모국어인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는 연구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3.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많은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문화사회화와 다문화

가족 자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긍심 간 관계에 대해

밝혀왔다(J. Rodriguez et al., 2009; A. J. Supple et al.,

2006; A. J. Umana-Taylor & M. A. Fine, 2004). 이 연

구들에서는 흑인가족, 멕시코인 가족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문화사회화 과정이 자녀로 하여금 흑인 문화나 멕시

코 문화 등 출신국가의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이러한 출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학업 성취(A. J.

Umana-Taylor et al., 2013)나 자아정체성(A. Rollins &

A. G. Hunter, 2013)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출신국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나라 다문

화가족 자녀의 상황에 적용시켜 본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 뿐 아니라 외국출신 부모의 문화

적인 배경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선행연구는 외국출신 부모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중요한 자원으

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1,626명을 대상으로 이중문화요인과 자아탄력

성의 관계를 밝힌 S. Kim and K. Yang(2012)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출신 부모의 나라와 이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E. An(2007)의 연구

에 의하면 외국출신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좋아하는 다문

화가족 자녀는 그렇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학교적

응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부모님을 소개시켜주는 것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학교적응에서 매우 높

은 점수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들의 학교적응에 대해 연구한 S. Un(2010)에 따르면 다문

화가족 자녀들이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

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출신 부모님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을 돕

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4. 외국출신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는 다인종으로 구성된 가족 내

청소년에게 외부의 위험요인이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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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신건강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아 존중감(S.

An, H. Lee & J. Lim, 2013; S. Schlabach, 2013)과 자

아탄력성(R. Crosnoe, 2005)을 높인다. 이 때 인종적 배

경이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간 관계에 있어 부모의 성별과 인종적 지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J.

L. Bratter & K. Eschbach, 2008; S. Schlabach, 2013).

이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출신

어머니에 적용시켜보자면, 한국사회 내에서 문화적 지위

가 높은 아버지와의 관계, 문화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와

의 관계를 따로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 중 특별히 한국사회 내 문화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

와 자녀의 관계’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인 건

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다(R. Rosnati & E. Marta,

1997). 미국의 전국적인 청소년 건강 종단 데이터를 이용

해 다인종으로 구성된 가족 내 청소년 자녀의 가족 특성

과 건강에 관해 연구한 S. Schlabach(2013)에 따르면 주

류문화 속에서 문화적 지위가 낮은 ‘소수문화출신 어머니’

를 둔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소수문화출신 부모’를 둔 단

일인종 가족 청소년과 ‘백인 부모’를 둔 청소년보다 사회

적, 정서적 건강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 때 부모와의 관

계는 ‘소수문화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낮추는 조절 효과로 작용했다. 즉, 소수

문화 출신의 어머니를 둔 청소년 자녀에게 있어 부모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화적 지위가 낮은 외국출신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보호요

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긍심이 부모와의 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 A. Rockquemore et al., 2006)를

토대로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외국출

신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 다문

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실태

조사는 2012년 7월 10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통계

청 전문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K. Jeon et al., 2013). 조사대상은

전국의 다문화가족 15,341가구이며 다문화가족 가구구성

원별 조사표 4종을 통해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문

화가족의 가구 구성원과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가구 구성표와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5,00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조사표, 이들의 배우자

총 13,859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

자 조사표, 이들 가구의 만 9~24세 자녀 총 4,775명을 대

상으로 한 청소년 자녀 조사표 등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

서는 이 중 만 9~17세 청소년 자녀 조사 데이터만을 활

용하였다.

만 9세부터 만 17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청소년 3,946명

가운데 필리핀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캄보디

아, 동남아 기타)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로 이루어

진 가족의 자녀 318명만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따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청소년의 경우만을 포함했으며,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으로 이주 후 경험하는 많은 과정이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청소년과는 다른 양상을 유발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M. Yang, H. Gao, Y. Kim & D. Lee,

2012)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변수와 측정도구

(1)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이

중언어사회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2년 전국 다문화가

족 실태조사 연구 의 청소년 자녀 조사표 중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소 집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은 외국에

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준다”라

는 문항을,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소 집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배

운 적이 있다”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

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 각각이 청소년 자녀에게 하는 이중언어사회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태도

를 살펴보기 위해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

구 의 청소년 자녀 조사표 중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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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문항은 “당신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로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점수화 방식은 ‘전혀 관심이 없다(1점)’부터 ‘매우 관심이

많다(5점)’ 중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문

항은 “당신은 부모님 중 한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로 ‘동남아출신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

러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점수화 방식은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1점)’부터 ‘매우 자랑스럽다(5점)’

중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문항은 “앞으

로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한국어만큼 잘하

고 싶다”로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관심’이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점수화 방식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세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 .79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3)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의 청소년 자

녀 조사표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는 “어머니와의 관계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

되었다. 점수화방식은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

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

록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처리를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의 기술통계, 빈도분석, 상관분석을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만 나이,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 지역, 어머니 출신

국적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변인의 일

반적인 경향 및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모의 이

중언어사회화,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

해 측정 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M. E. Sobel(1982)

의 검증방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검증과

함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검증에 전

적으로 의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 않는다(S. Hong,

2000).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수에 비해 바람직한 적합도

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TLI(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고려하였다. TLI와 CFI는 기

저모형과 비교하여 이론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

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값이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이며 대략 0.9이상이면 적합도는

좋다고 볼 수 있다. RMSEA는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다른

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론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

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대략적으로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

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이

다. TLI, CFI, RMSEA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

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

된 적합도 지수이다(S. Hong, 2000).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자녀 318명이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과 같다.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은 166명(52.2%), ‘여학생’은

152명(47.8%)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이들의 연령은 초

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9세부터 만 11세’가 142명

(44.7%),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2세부터 만 14세’가 101

명(31.7%),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5세부터 만 17세’가

75명(23.6%)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가

장 많았다. 이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

만’이 11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

94명(29.6%), ‘300~400만원 미만’ 56명(17.6%), ‘100만원

미만’ 23명(7.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동부 거

주자가 149명(46.9%), 읍·면부 거주자가 169명(53.1%)으로

읍·면부 거주자가 더 많았다. 어머니의 출신국적의 분포를

보면, ‘베트남’이 124명(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

114명(35.8%),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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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Gender
Male 166 52.2

Female 152 47.8

Age

9-11 years old(elementary school student) 142 44.7

12-14 years old(middle school student) 101 31.7

15-17 years old(high school student) 75 23.6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000,000 won 23 7.3

1,000,000-1,999,999 won 94 29.6

2,000,000-2,999,999 won 117 36.8

3,000,000-3,999,999 won 56 17.6

4,000,000-4,999,999 won 12 3.8

5,000,000-5,999,999 won 9 2.8

more than 6,000,000 won 7 2.1

Area of Residence
Urban 149 46.9

Rural 169 53.1

Country of Origin

Vietnam 124 39.1

Thailand 114 35.8

Cambodia 37 11.6

Other¹ 43 13.5

Total 318 100.0

1)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를 ‘동남아 기타’로 분류하였다(K. Jeon

et al., 201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1 2 3 4 5 6

1.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1

2. Southeast Asian mo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438*** 1

3. Interest in mother’s native country .251*** .428*** 1

4. Pride for immigrant mother .340*** .466*** .559*** 1

5. Interest in native language of immigrant mother .325*** .576*** .643*** .492*** 1

6. Adolesc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mother .198*** .316*** .547*** .509*** .513*** 1

Mean 2.84 2.53 3.32 3.32 3.20 3.95

Standard Deviation 1.25 1.37 1.19 1.08 1.44 1.00

***p < .001

Table 3.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라오스를 포함하는 ‘동남아 기타’ 43명(13.5%), ‘캄보디아’

37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및 변인들 간 상관관계

각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변인 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모

의 이중언어사회화(1-2번),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

녀의 태도(3-5번),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6번) 변인들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점에서 5점이며 각 변인의 평균과 표

준편차, 상관관계는 <Table 3>와 같다. 각 측정변인들은

.198에서 .643사이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3.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및 관계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

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의 잠재변인인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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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p TLI CFI RMSEA

Structural model 21.075 7 .004 .955 .979 .080

Table 4. Model Fit Indices for Structural Model (N=318)

Path B  S.E. t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
Southeast Asian mo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481 .438 .055 8.685***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099 .142 .036 2.738**

Southeast Asian mo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360 .564 .040 9.112***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

Adolesc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mother
.710 .621 .065 10.954***

**p < .01, ***p < .001

Table 5. Path Coefficient of Structural Model

Figure 2. Measurement Model for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p < .001

한 자녀의 태도’는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대한

관심, 동남아출신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관심의 세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가를 나타

낸 요인 부하량을 제시한 <Figure 2>를 보면, 세 변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65에서 .86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모형 검증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

는 연구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Table 4>과 같다. TLI는 .955, CFI는 .979, RMSEA는

.080으로 각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

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기에 구조모형을 통해 추

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에 따른 경로계수와 그림은 각각 <Table 5>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1)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

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는 동남아출신 어머니

의 이중언어사회화와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를 지니며(

= .438, p< .001), 이를 통해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

회화 정도가 높을수록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

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는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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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Z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 Southeast Asian mo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7.221***

***p < .001

Table 6. The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obel-test)

Figure 3. Structural Model

**p < .01, ***p < .001

계를 가지는 동시에( = .142, p< .01), 동남아출신 어머니

의 이중언어사회화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 때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6>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

가 매개(Z = 7.221, p< .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어머니

와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621,

p< .001). 즉, 다문화가족 자녀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어머니와의 관계에 만족

하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출신 어머니로 이루

어진 총 318명의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내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

화에 대한 태도 및 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

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의 청소년 자녀 조사

데이터 중 만 9세부터 만 17세에 해당하고 한국에서 태어

난 아버지와 동남아시아(필리핀 제외)에서 이주한 어머니

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는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즉, 한국인 아버지가 가족 내에서 동남아출신 어머

니 나라의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할수록, 동남아출신 어머

니가 자녀에게 모국어를 더 많이 교육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주류문화 출신인 부모가 문화적으로 소수인 부

모의 사회화를 격려해줌으로써 가족 내 이중문화사회화에

참여한다고 밝힌 S. Kasuga-Jenks(2012)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의 연구 중에는 J. Hong(2012)의 연

구에서 베트남출신 어머니가 가족 내에서 자신의 모국어

를 교육하고자 할 때 한국인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지지적인 태도가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J. Hong(2012)의 연구는 베트남출

신 어머니 7명의 응답에 대한 결과로 양적인 객관성에서

한계를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사 자료

를 통해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는 청소년 자녀의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이 때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

화는 이 경로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즉, 가족 내에서 한

국인 아버지가 동남아출신 어머니 나라의 말을 사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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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격려하는 것은 그 자녀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 높여 간접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

모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이중문화적

인 환경, 즉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출신

이라는 것과 자신이 다문화가족의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돕는다는 여러 국외의 연구결

과들(J. Rodriguez et al., 2009; A. J. Supple et al.,

2006; A. J. Umana-Taylor & M. A. Fine, 2004)과 일치

하는 결과이며, 국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

용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고찰

했던 것과 같이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

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학교 적응(E. An, 2007; A.

J. Umana-Taylor et al., 2013; S. Un, 2010), 자아정체성

(A. Rollins & A. G. Hunter, 2013)과 자아탄력성(S.

Kim & K. Yang, 2012) 등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같은 결과는 다

문화가족 자녀와 관련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둘째,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동남

아출신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즉,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동남아출신

어머니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대

해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의 모국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

등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어머니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관

계,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인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며(R.

Rosnati & E. Marta, 1997),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 중에

서도 문화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S. Schlabach, 2013), 정신

건강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선행연구(R. Crosnoe, 2005)들을 고려해보았

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특

별히 중요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함께 현재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

는 지원사업과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

본계획(2010년~2012년)과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정책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혼이민

자의 배우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가족 내 이중언어사회화에 있어 한국인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이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이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교육과 함께 결혼이민

자 가족 내에서 모국어를 사용하고 교육하는 것을 격려하

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양교육을 실시한다면 다

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와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하는

가족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 정부에 들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언어와 문화에 대한 역량 증진을 주

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H. Chung, Y. Kim & A.

Lee, 2013),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에서는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부모 출신국 언

어·문화 이해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이중언어교육의 단계

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외국출신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앞서 언급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국정과제(이중언어와 문화에 대한

역량 증진,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 이해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이중언어교육 실

태 및 개선방안 연구 (H. Chung, Y. Kim & A. Lee,

2013)에 따르면 현행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 등 이중언어로 선호되는 ‘주류언어’를 중심

으로, ‘언어 구사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

로 학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긍정적 가치를 부여

받지 못하는(Y. Kim et al., 2010) (필리핀을 제외한) 동

남아출신 어머니의 모국어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히 언어

적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보다 ‘문화 전수 과정’의 일

부로서의 이중언어 교육이 가지는 의의를 밝혔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주류 언어를 중심으로 구사능력 향

상에 초점을 맞추는 이중언어 교육이 아닌, 결혼이민자가

각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 교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그렇

게 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가 격려할 수 있게 하는

가족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

는 바이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를 대상으로

이러한 이중언어환경을 가족 내에서 조성하도록 돕는 가

족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학교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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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에서 부모가 이중언어 사

용에 대해 격려하고 교육하는 사회화가 다문화가족 청소

년으로 하여금 동남아출신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

용하게 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밝

힘으로써, 가족 내 이중문화사회화가 다문화가족 청소년

의 긍정적인 다문화 정체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함의를 갖

는다. 이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다문화가족 청

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을 ‘가족환경’이라는 미시적인 체계 속에

서 탐색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교나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등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지지에만 초점을 맞

춘 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역동을 도울 수 있는 내용과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수의 타당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쓰인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와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타당성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중언어사회화를 포함하는 문화사회화와

관련해 많은 척도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양적 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한국 다문화가

족 실정에 맞는 척도가 개발되고 이에 맞는 용어가 정의

된다면 다문화가족 내 이중문화적인 환경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관계

만족도 간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연구자는 선행연구

에 따라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모형을 설

계했으며 그 결과 두 변수 간 경로가 유의하게 정적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변수가 모두 긍정적인

요인을 측정하고 있어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높으며, 두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족 내 이중언

어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인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는 점과 비주류언어인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모국어를 중심으로 가족 내 문화전

수과정으로서의 이중언어사회화를 조명했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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